인문숲 1 떠오르는 명시명구

1. 장만득(張萬得) <송하문동자도(松下問童子圖,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묻노라)>
가도(賈島) 「방도자불우(訪道者不遇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)」
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었더니, “스승께선 약초 캐러 가셨어요.”
이 산 속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구름 짙어 어딘지 알 수 없네.
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不知處

2. 최북(崔北)의 <공산무인도>(空山無人圖, 빈산에 사람 없네 )
소식(蘇軾)의 「십팔대아라한송」(十八大阿羅漢頌, 열여덟 분 대아라한님을 찬양하노라)」중 
제 아홉 번째 아라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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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홉 번째 아라한님께서 
식사를 마치신 후 바리때(스님의 밥주발)를 엎어 놓으시고 
염주를 헤아리며 앉아서 염불을 하시네. 
그 아래서 동자가 불 부쳐 차(茶)를 다리느라 
연못에 물 붓는 대롱을 가지고 있네.

찬송하노라.
식사 이미 마쳤으니, 바리때 엎고 앉으셨네.
동자가 차 봉양하려고, 대롱에 바람 불어 불붙이네.
내가 불사(佛事)를 짓노니, 깊고도 미묘하구나!빈산에 사람 없고, 물 흐르고 꽃이 피네. 

第九尊者 食已撲鉢, 持數珠, 誦呪而坐. 
下有童子構火具茶, 又有埋筒注水蓮池中者. 
頌曰, 
飯食己畢, 撲鉢而坐. 童子茗供 吹籥發火 
我作佛事 淵乎妙哉. 空山無人 水流花開.. 

3. 최북 <풍설야귀도>
유장경(劉長卿 709-786). 「눈이 와 부용산에 머무노라 (逢雪宿芙蓉山)」 의 한 구절

해 저물고 푸른 산 저만치 먼데, 날 추운데 초가집이 가난하구나. 
사립문에 들리는 개 짖는 소리, 눈보라 치는 밤 돌아가는 나그네.
日暮蒼山遠, 天寒白屋貧. 柴門聞犬吠, 風雪夜歸人.




4. 김득신, <출문간월도>, 종이에 옅은 채색, 25.3 x 22.8cm, 국립중앙박물관
그림 위 노래. 

한 마리 개가 짖자, 두 마리 개가 짖고,
만 마리 개가 이 한 마리 개를 따라 짖네.
동자를 불러 문밖으로 나가 보라 하니,
“달님이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려 있어요!”
一犬吠, 二犬吠, 萬犬從此一犬吠. 呼童出門看, 月卦梧桐第一枝. 

5. 허필(許佖), <두보시의도> (杜甫詩意圖, 두보 시에 담긴 뜻 )
두보(杜甫),「등왕정자」 (滕王亭子, 등왕의 정자)

군왕의 정자를 파산을 베고 있으니, 만장의 붉은 계단 우러러 오를 만하구나.
봄날에 꾀꼬리 대나무 숲에서 울었고, 신선집의 개가 구름 속에서 짖었지.
맑은 강 비단 돌은 마음 아프도록 아름답고, 어린 꽃술 짙은 꽃은 눈에 가득 아롱거리네.
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하지. “목자로 나왔건만, 여기 와 노느라고 돌아갈 줄 몰랐노라.”
君王臺榭枕巴山, 萬丈丹梯尙可攀. 春日鸎啼修竹裏, 仙家吠犬白雲間.
淸江錦石傷心麗嫩蘂濃花滿目斑. 人到於今歌出牧, 來遊此地不知還. - 杜甫,「滕王亭子」其一

6. 강세황(姜世晃)의 <수석유화> (瘦石幽花, 여윈 바위 숨은 꽃>와
육유(陸游)의 「한거자술」(閑居自述, 한가롭게 머물며 나에 대해 읊노라)

스스로 산노인이라 부르며 본래 게으른 양 하노라 
얼키설키 산 밖의 세상일들에 어찌 몸을 연류시킬 것인가
꽃은 웃을 줄 알지만 일을 많이 만들고
돌은 말을 못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좋다네
말끔하게 치운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 마주하고,
한가롭게 자라 빽빽한 대숲에 검은 두건 쓰고 서리. 
남은 세월 나 스스로 청천관을 가졌으니
송곳 하나 세울 땅이 없더라도 가난하지 않다네. 
自許山翁嬾是眞, 紛紛外物豈關身. 花如解笑還多事, 石不能言最可人.
淨掃明窓應素几, 閒穿密竹岸烏巾. 殘年自有靑天管, 便시無錐也未貧.

7. <망천도> 그림들과 왕유(王維) <망천시> 
죽리관(竹裏館) ; 왕유 망천 중 13수. 

홀로 고요한 대숲에 앉아, 거문고 뜯다간 휘파람도 분다. 
깊은 수풀이라 아는 이는 없고, 달빛이 와서 서로 비추네. 
獨坐幽竹裏, 彈琴復長嘯, 深林人不知 明月來相照 

8. 이인문(李寅文)의 <송하한담도( 松下閑談圖 소나무 아래 한가로운 담소> 
왕유(王維)의 「종남별업」(終南別業, 종남산의 별장) 
중년부터 불도를 아주 좋아하다가, 노년에는 남산 모퉁이에 집을 지었지.
흥이 날 적마다 홀로 나서니, 좋은 일들은 나 혼자만 알지.
가다가 물이 끝나는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 이는 때를 바라보고,
우연히 산옹을 만나면, 담소 나누며 돌아갈 기약 잊는다네.
中歲頗好道 晩家南山陲 興來每獨往 勝事空自知 
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偶然値林叟 談笑無還期 

